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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구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6고단682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

피  고  인 1. A 

2. B

3. C

검       사 김규성(기소), 김민희(공판)

변  호  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신민수 (피고인 A을 위하여)

판 결 선 고 2026. 7. 21.

주       문

[피고인 A]

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935,000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피고인 B]

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

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6-09-09



- 2 -

피고인으로부터 935,000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피고인 C]

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610,000원을 추징한다.

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[범죄전력]

  피고인 A은 2025. 12. 19.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
(성매매알선등)죄 등으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. 12. 27. 그 판결이 

확정되었다.

  피고인 C은 2025. 12. 19.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
(성매매알선등)죄로 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5. 12. 27. 그 판결이 확정

되었다.

[범죄사실]

 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‘D’에 ‘E’이라는 

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에 성매매 여성별 단체대화

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성매매 알선상황을 공유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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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에게 코스별 가격을 안내하고 예약이 

성사되면 그 내용을 위 라인을 통해 알려주는 일명 ‘센터’ 역할을 하고, 피고인 F은 성

매수남들이 있는 곳으로 태국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는 일명 ‘기

사’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. 

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, 2025. 2. 1. 17:13경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

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

280,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, 같은 날 18:18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서 성명불

상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(별명 ‘I’)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만나 성매매 대금 280,000원

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, 그 무렵부터 2025. 2. 4.경까지 별

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.

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들의 법정진술

1. 수사보고서(압 제2호 ‘F 스마트폰.zip’에 대한 수사), 수사보고서(압수물 일부 출력 – 

라인 대화내역), 112신고사건처리표

1. 판시 전과 :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, 수사보고(피의자 A, C 동종 전력 확인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   ○ 피고인들: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, 형법 

제30조, 징역형 선택 

1. 경합범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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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○ 피고인 A, C: 형법 제37조 후단, 제39조 제1항

1. 집행유예

   ○ 피고인들: 형법 제62조 제1항

1. 추징

   ○ 피고인들: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

   [추징금 산정의 근거: 수사보고서(성매매 알선 일람표, 성매매 이익금 정리)

1. 가납명령

   ○ 피고인들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 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

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

정한다.

[피고인 A]

  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

적 짧은 점,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

매매알선등)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

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. 

  ○ 불리한 정상: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

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, 피고인이 동종 성

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

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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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피고인 B]

  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

적 짧은 점,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. 

  ○ 불리한 정상: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

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

이다.

[피고인 C]

  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

적 짧은 점,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

매매알선등)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

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. 

  ○ 불리한 정상: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

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, 피고인이 동종 성

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

상이다.

            판사 박경모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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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범죄일람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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